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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전현진 042-481-5213

사무관 강현지 042-481-5953

2017년 7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6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영업비밀 등급 가이드라인 제시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비밀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어떤 정보를 어떤 비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

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연구를 통해 우리기업 현실에 적합한 비밀등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고자 하였다.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하여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다.

* 정보 창출 및 유지비용, 산출 정보 수준, 정보 활용도, 정보 활용 파급효과

등을 가중치에 따라 평가(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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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면서 “어려운 절차 없이 키워드 검색만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자가확인 서비스가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 분류 및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강현지 사무관(☎ 042-481-59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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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화면


